
광
동정 자료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7. 29.(수)

벼 병해충 확산 막는다…신속 방제 현장 기술 지원
-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29일 전북 임실서 벼 생육 현장 점검
- 도열병·벼멸구 등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예찰 강화 당부
   ※ 때와 곳: 2026. 7. 29.(수) 08:30~,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7월 29일 전북 임

실군 성수면의 벼 재배 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과 병해충 발생 현황을 점검하

고, 주요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다.

 올해 벼 도열병은 평년보다 10일가량 늦은 7월 1일 경기도 여주에서 첫 

발생이 확인된 이후 현재 경남북, 전남, 강원 등 전국적으로 3,783ha에 

걸쳐 발생함에 따라 이삭패기(출수기) 전 선제적 예방과 발생 초기 신속한 

방제를 통해 이삭도열병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실 지역은 2023년에 이삭도열병(18.6ha), 깨씨무늬병(65.2ha), 혹명나

방(428.1ha)이 많이 발생했고, 2024년에는 벼멸구(15.5ha) 피해, 2025년에

는 깨씨무늬병(14.9ha)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임실군을 비롯한 전북지역 벼 재배포장에서 병해충 

발생은 미미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1차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2·3차 방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의 벼멸구 국내 유입예측 프로그램 조사 결과, 올해 첫 비래는 

지난해보다 14일 늦은 6월 19일에 확인됐다. 벼멸구는 발생 시 수량 감소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초기 예찰과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예찰 시 

볏대 아래쪽을 면밀히 살피고, 적기 방제를 위해 등록된 적용약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병해충 전문가로 구성한 ‘농작물 병해충 중앙 

예찰단’을 편성하여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 예찰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벼 관련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53개 시군 80개 사업 

단지와 협력하여 병해충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벼 병해충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병해충 

발생 시 등록 약제를 활용해 적기에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효율적 

방제를 위한 현장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병해충 방제 현장 방문 계획(안)

담당 부서

국립식량과학원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5200)

기술지원과 담당자 연구관 김현주 (063-238-5210)

붙임  병해충 방제 현장 방문 계획(안)

□ 목   적



○ 벼 도열병, 멸구 등 병해충 방제 현장점검 및 향후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수요 파악

□ 방문개요

○ (일시) 2026. 7. 29.(수), 08:30∼10:10

○ (장소)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일대

○ (내용) 벼 병해충 방제 현장 확인 및 피해 예방 철저 당부

* 병해충 신속 방제 실시, 생육 후기 작황 관리 등 기술지원

* 공동·개별방제: (도) 3∼4회, 97,000ha, ∼9월/(시군) 3회, 9,900ha, ∼8월

○ (수행) 채의석 기술지원과장, 손지영 작물환경과장

* (현장대기) 기술지원과 전재범 연구사, 전북도원 최준열 원장, 전북도원 정동인

팀장, 임실군수 한득수, 임실센터 천소영 소장·송기중 기보과장·김은하 팀장

□ 세부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07:50∼08:30 40 ∘이 동(식량원→임실군) * 이동 45km

08:30∼09:30 60
∘벼 공동방제 현장 방문
* 전북 임실군 성수면 임진로 213

* 성수면사무소 집결
김은하 팀장
(010-9667-0960)

09:30∼10:10 40 ∘귀 청(임실군 → 식량원) * 이동 45km


